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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생산막바지인 8일신안군압해읍고이도염전에서한염부가소금을모으고있다 천일염이란일정한공간에바닷물

을가두어놓고햇볕과바람으로수분을증발시키는방식으로얻는소금이다 신안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누리꾼보다 네티즌 임무보다 미션

참살이지역보다 슬로시티가 더 익숙해

요

광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우

리말인순화어보다외국어를더자주사

용하는것으로조사됐다

8일 광주 서강고등학교(교장 박주영)

동아리 한글누리가 한글날을 맞아 실

시한 광주고등학생들의외국어와순화

어 사용실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순화어보다 외국

어를더자주사용했다

3개 고교학생 606명에게외국어에대

응하는 순화어 6쌍을 제시하면서 평소

사용하는 단어를 고르라는 질문에 70

7%가외국어를자주사용한다고응답했

고 293%만이 순화어를 사용한다고 답

했다

누리꾼보다 네티즌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904%에 달했고 임무보다 미

션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785%로 나타

났다 참살이지역을뜻하는 슬로시티

를 쓴다는 응답은 891% 늘사랑 상품

대신 스테디셀러를 쓴다는 응답은 83

5% 치명적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쓰

는응답은 749%로나타났다

반면 뽁뽁이 대신 에어 캡을 쓴다

는응답은 76%에그쳐대조를보였다

외국어를 쓰는 학생 중 익숙해서라고

응답한학생은 638% 순화어를쓰는학

생 중 익숙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41

1%에 그쳐 외국어가 상대적으로 학생

들에게익숙한 것으로나타났다 순화어

를 만들 때 중요한 것으로 본래 의미 보

존(314%) 간결하고짧은단어구성(25

6%)을꼽았다

서강고 한글누리는 이번 연구결과를

보완해 다음달 열리는 소논문 발표대회

에서이를공개할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슴 닭 호랑이 등 상당수 동물이름

이고유어로유지될수있었던것은훈민

정음의 탄생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왔

다

김정남경희대한국어학과교수는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열린 569돌한글날

기념제7회 집현전학술대회에서 한글

창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상당수 고유

어동물이름은한자어로대치됐을수있

다고주장했다

동물 이름이표기된가장이른시기의

한글 문헌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당

시 용자례(글자 보기)로 제시된 94개 어

휘중 23개가동물이름이었다

김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단어의 용

례를제시할때동물의이름을거론하는

일이매우적다는점을고려하면당시사

람들에게동물혹은그이름이얼마나중

요한것이었는지짐작하게한다고말했

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표기가 바뀐

명칭도 있다 기러기는 15세기 그력

16세기 긔려기에서 17세기 기러기와

그러기가혼용되다가18세기들어서지

금의이름이정착됐다

김 교수는 한국어는 한자어 어휘가

그수효나체계면에서방대함에도동물

명의 상당수는 고유어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동물이름특성에대한한국어학

적조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윤천탁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는상품이름에쓰인한글의다양한모습

을분석했다

누네띠네 파시통통 까마쿤 등실

제발음에따라형태소의끝자음을문법

형태소의 초성으로 표기하는 연철 표기

가 눈에 띄었다 또 동사와 부사를 상품

이름(뿌셔뿌셔따옴)에 쓰거나 한자

음을활용(참ing첫눈愛)하는 경우도

흔히볼수있다 연합뉴스

광주고교생외국어에더익숙

누리꾼보다네티즌 임무 보다미션 자주 사용

한글창제조금만늦었더라도

사슴닭 등동물이름 23개 우리말이름못부를뻔

신안바람햇살이만드는 천일염

조선족고려인과 책 나누고 세종대왕

과사진찍고우리말달인도뽑고

9일훈민정음반포 569돌을맞아광주

전남에서 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가다채롭게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광주시

청 야외음악당에서 제2회 한민족 책 나

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행사에서 조선족 고려인 등 동북아

한민족 아이들에게 전달할 한글 책을 현

장에서 기증받아 전달한다 또 중고 장터

와북한음식체험등한민족의역사와문

화를주제로한체험행사도연다

한글 창제의큰뜻을기리고 바르고고

운국어문화를발전시키기위한 제1회광

주시민우리말겨루기한마당도이날오후

1시30분광주시청시민숲에서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전남대국어문화원

이주관하는이번행사는시민 학생 50팀

이참가해우리말과글 전라도사투리문

제를풀며실력을겨루게된다

전남도도이날오전 10시전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제3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를연다

이날 행사는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와

우리말가족탐험대 두분야로 나뉘어열

린다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는 초중고

등학생자녀가있는가족 100팀이참가해

맞춤법 표준어 순 우리말 표현 전라도

사투리 등의 실력을 도전 골든벨 방식으

로 겨룬다 우리말 가족 탐험대는 유치

원초등학생자녀를둔가족 40팀이참가

해 6개의 우리말 과제 임무를 빨리 달성

하는방식으로열린다

순천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내 최

대 한글조형물인순천만정원의 꿈의 다

리와 남문광장에서 한글과 순천만국가

정원에 대한 퀴즈 단어 찾기 체험 꿈의

다리에서 만나는 즐거운 한글 이야기 등

의체험행사를마련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평안남도가 고향인 김인성(82광주

시북구두암동) 할머니등광주지역이

산가족 3명이북한에있는그리운가족

을 만나게 된다 전남지역 이산가족은

이번 상봉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

았다

8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 오

후 판문점에서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제20차이산가족상봉을위한최종상

봉대상자명단을교환했다

우리측 이산가족은 90명으로 오는

2426일 금강산에서 북한에 있는 가

족을 만나고 북측 이산가족 97명은 앞

서 2022일 같은 장소에서 남한에 있

는가족을만나게된다

우리측이산가족중광주지역거주자

는모두 3명이다 거주지역별로는경기

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1명)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전

남 출신 문홍심(83) 할머니와 조경선

(70) 할아버지가 상봉자 명단에포함됐

다

북측 이산가족 중에서는 정규현(88

무안) 신귀종(85담양) 리병학(82영

암) 선동기(81광산구) 할아버지와 권

금옥(81곡성) 할머니 등 5명이 광주

전남출신이다

김인성 할머니는 오는 23일 아들 딸

과함께속초로올라갈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이 8일 아파트 건

설이 가시화된 도심 속 녹지공간인 상

록회관 부지의 개발을 최소화할 것을

광주시에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고 서구농성동상록회관부지를아파

트로개발하려는건설사를상대로일부

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녹지 보전

을위한대책이될수없다며광주시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녹지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왕벚나무 숲이 있

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상록회관

녹지공간이훼손된다면이는광주시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

적했다 김형호기자 khh@

우리말달인뽑고세종대왕과사진 찰칵

광주전남한글날행사다채

광주 이산가족 3명 北가족만난다

상록회관녹지보전대책마련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성명

전남은한명도포함안돼

오늘의날씨

주의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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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서북서
먼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파고()
0515
1020
0515
1020

�바다날씨

먼바다(서) 서북서 0515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1203 0514
0000 1725

여수
0709 0100
1920 1301

밀물 썰물

�주간날씨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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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1120 1121 1122 1023 1123 1123

광 주흐린뒤맑음

목 포흐린뒤맑음

여 수흐린뒤맑음

완 도흐린뒤맑음

구 례흐린뒤맑음

강 진흐린뒤맑음

해 남흐린뒤맑음

장 성흐린뒤맑음

나 주흐린뒤맑음

1521

1520

1722

1521

1421

1420

1521

1320

1422

1421

1522

1421

1521

1519

1420

1619

1622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새벽한때빗방울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33

해짐 1806
�� 0300

�� 1609

식중독

운동

빨래


